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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광주 양림동에 노래 부르기를 무척

이나 좋아하는 한 소녀가 살았다. 그 소녀는 고대하는 소풍

날 즐겁게 친구들과 보낼 생각을 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노래 부르기를 마냥 좋아했던 그 소녀는 전국 어린이

성가 부르기 대회가 같은 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이

는 고대했던 소풍 가기를 다음 계절로 미루고 대신 찬송하기

를 결심한다.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소녀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상상도 못 했던 결과를 얻는다. 그 어린 소녀는 대상을

가슴에 품고 성악가로서의 자신의 꿈을 결정한다. 어느새 60

년이 지나 이제 노년이 돼버린 그녀는 그 동안 자신이 그려

온 삶의 궤적을 담아 우리에게 노래로 전해준다. 그녀의 노

래는 모두가 감동이고 듣는 이의 가슴에 행복을 채워준다.

그녀가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존망을 받는 성악가 메조소

프라노 강양은이다.

한 기자가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연습하는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기자는 95세가 된 카잘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선생님 연주는 완벽한데 왜 지금도 하루 6시간씩 연습하

십니까?”

카잘스는 기자의 질문에 “왜냐하면 저는 지

금도 연습하면서 제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라고 답한다.

강 교수와의 만남에 나는 같은 질문을 한

다.

“교수님 저희 후배들, 학생들보다 더 열심

히 공부하시는 듯합니다. 악기도 아닌 목소리

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어떻게 연습하시나

요?”

강 교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배울 것

이 많네요. 노래는 제 삶의 근원이자, 저를 통찰하고 살아가

게 하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녀의 현답에, 잠시 할 말을 잃었

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옆을 지키는 남편 지남철 교수에게

도 다음과 같이 물었다.

“지 교수님, 방금 강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섭섭하지 않으

셔요?” 지 교수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강 교수가 노래

를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슈만의

‘여인의 생애’를 가장 좋아합니다. 주름이 늘어갈수록 쌓여

가는 강 교수의 관록이 노래에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

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으로 우리

에게 다가오듯이 그녀의 ‘여인의 생애’는 들을 때마다 새로

운 감동으로 날 행복하게 합니다.”

메조소프라노 강 교수는 주인공이 되려던 젊은 날을 회상

했다. 오페라 여주인공 카르멘이 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화려함이 지나가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꽃잎을

세다 보니 낙엽이 날린다”고 말한다.

호흡, 소리, 체력 모든 것이 약해지면서 하루하루 달라지

는 자신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소리를 내고, 더욱 더 자신이

공부해온 레퍼토리를 기억하기 위해 힘쓴다고 말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음유시인 베이스 오현명 선생의 전성기

가 60세 이후라 말할 정도로, 노년의 원숙미와 삶의 역사를

담은 깊이 있는 철학적 연주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뱚여기에, 여성 저음 가수인 강 교수의 모습이 오현명 선생

과 오버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 광주의 유일한 저음 가수였던 그녀는, 독보

적인 존재로 인정받았다. 귀한 소리와 성실함, 그리고 우아

한 기품을 지닌 그녀의 모습에 광주시민들은 열광했으며 이

러한 순간까지 달려온 그녀의 학구적인 모습에 많은 음악인

이 경의를 표한다.

항상 제자들에게 성악가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

다운 소리, 기술,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

말한다.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을 받는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

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고 가르친

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예술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 비

굴하지 말 것, 미래를 위한 도전에 머뭇거리지 말고, 젊음을

즐기고 표현할 것을 주장한다.

제3의 인생을 사는 강 교수 덕분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

복하다. 그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는 감동 그 자체이기도 하

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가 지금까지 그려놓은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한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삶, 그녀의 음악

에 담긴 나눔과 배려의 시대정신은 코로나19로 지쳐 우울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밝게 비추는 희망인 듯하다.

오늘 저자는 한 원로성악가를 통해 감동을 한 움큼 머금었

다. 어둠에 질퍽거리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감동을 만

났다.

‘예술에살고,사랑에살고’

  메조소프라노강양은의예술세계

<최철븡조선대문화학과초빙교수>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성악가로서쉼없이달려온삶의궤적을담아우리에게노래로희망과행복을전해주는강양은교수.강양은교수,남편인지남철교수와이야기를나누는필자.

노래는내삶의근원이자,삶을통찰하고살아가게하는모든것
사랑할줄알아야사랑받아븣성악가의최고덕목은따뜻한마음

모나무르정기연주회협연하는강양은교수.

반주자게리아빈교수와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독창회

메조소프라노강양은의노래를듣는시간이 가장즐겁다

는지남철교수는양림교회지휘자이기도하다.안과의사

인 그는 남다른 귀로 듣고서 날카롭게 지적해준다 해서

목소리감별사로도알려질정도이다.강양은교수가있기

까지그의외조는이지역예술계에정평이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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